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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쉐로스탐은 페르세폴리스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으로 거대한 바위

산에 있는 왕들의 무덤으로서 다리우스 1세 외에 크세르크세스 1세와 아르타크세

르크세스 1세 및 다리우스 2세가 묻혀 있다. 이것은 바위의 조각과 페르시아의 전

통적 영웅을 결부시켜 명명한 명칭으로 ‘로스탐의 그림’을 뜻한다. 다리우스 1세의 

무덤은 60미터 바위의 안쪽으로 높이 26미터, 폭 10.9미터의 십자형에 부조로 조각

되어 있다. 십자형 안쪽에 묘사된 기둥과 왕좌를 보면 다리우스 1세의 궁전처럼 보

인다. 십자형 가운데 문처럼 보이는 곳이 왕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. 

이러한 암굴 무덤의 구조는 메디아인들이 바위에 새긴 것과, 특히 기둥들이 지탱

하는 지붕으로 보호된 출입구가 달린 무덤의 구조가 유사하다. 십자형 상단에 위

치한 부조는 3층의 단 위에서 왼손으로 활을 잡고 서있는 다리우스 1세가 묘사되어 

있다. 그의 앞에 불의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인 아후라마즈다

를 상징하는 날개와 수염이 달린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 다리우스 1세와 불

의 제단 아래, 2층의 단 위에서는 30여 곳의 정복지 민족들이 다리우스 1세와 불의 

제단을 떠받치고 있다. 이러한 페르시아의 고분예술에서도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

의도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우선되었다. 비유적인 상징과 비문들이 다리우

스 1세의 위대함과 그가 여러 민족들을 정복했다는 사실과 신이 그의 왕권을 정당

화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.




